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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가 지난해에는 60

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위

기 이후 1999년에 91억 8,900여만 달러

를 달성한 이래 2000년에 54억 3,300여

만 달러, 2001년에 43억 5,500만 달러로

하향 곡선을 그려왔으나, 지난해에는 전년

동기 대비 36%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동안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부진에서 다소 벗어나

고있는모습이다. 

중동 지역 수주 의존도 높아져

지역별로는 2002년 11월을 기준으로 중

동 지역이 28억 8,900만 달러로 전체 수주

금액인 52억 5,000만 달러의 55%를 차지

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중동 지역의 전체

수주 비중 52%보다 다소 높아진 실적이다.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의 수주가 16억 2,700

억 달러로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아시아 지역의 수주 비중인 40%

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결국 지난해 우

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중에서 중동과 아시아

가 차지하는 비중은 88%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의 92%보다는 다소 낮아진 추세이

지만 중동 지역에 대한 해외건설 수주 의존도

는더욱높아진것이다.

공종별로는 플랜트가 40억 8,200만 달러

로 전체 수주의 77 .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건축 부문이 5억 8,500만 달러

로 11.1%, 그리고 토목 부문이 4억 6,100

만 달러로 8.8%를 차지하고 있다. 2000

년에는 전체 해외건설 수주 가운데 토목 부문

의 비중이 50.9%, 건축이 13.5%, 그리

고 플랜트가 3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

났다. 2001년의 경우 전체 수주 비중 중에

서 플랜트가 62%, 건축이 16.6%, 토목

이 19.1%를 차지했었다. 이에 비추어보면

플랜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

외건설 수주의 고도화로 해석할 여지도 없지

는 않지만, 지역별 수주 변화에 따른 현상이

라는 해석이 타당할 것 같다. 토목과 건축 부

문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은 아시아 시장의 위

축과 중국 등 개도국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

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00년 전체 수주에서 아시아 지역

의 비중이 77%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31%대로위축되었다. 

대이라크 전쟁이 가장 큰변수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의 특징은 지역적으

로는 중동의 비중이 높아졌고, 공종별로는

플랜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시아 시장의 진출

위축과 토목 및 건축 부문 비중의 급격한 축

소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올 해외건설, 이라크전쟁이가장큰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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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전반적인

세계 경기의 위축 속에서 고유가 지속으로 중

동 지역의 발주가 크게 늘어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유가 기회를 활용하

고 있는 것은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쌓아 온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실적과 명성에 바탕

을두고있다. 

올해 해외 건설시장은 중동 지역의 정세

및 유가 변동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는

2001년 이래 중동 지역 의존 비중이 커지고

있다. 올해에도 중동 지역 플랜트 사업의 비

중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수행 기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장기전, 수익성 저하 초래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이 단기간 내에 끝이

나기를 희망하지만 미국이 후세인 정권의 붕

괴를 목표로 한다면 다분히 장기전으로 이어

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여 단기간 내

종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이라크 인근 국가의

프로젝트 발주가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 나

아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고,

세계 경제 위축으로 우리나라 제2시장인 아

시아 지역 경제도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특

히,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미

수주한 공사의 자재 수송이나 건설 인력 활동

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건설 기업의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것이

다.

단기전, ‘제2의 중동 붐’기대

그러나,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이 단기간

내에 끝난다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조기에

해소될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아시아나 중남미 등의

지역 수요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전쟁이 단기간 내에 끝날 경우에는 우리

나라 건설업체의 이라크 재건 사업 참여 기회

가 확대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라크

에 10억 달러 정도의 해외건설 미수금도 가

지고 있어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수주도 기대

할수있다. 

그리고 대이라크 전쟁이 단기간 내에 끝나

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높은 석유

가격은 중동 등지의 석유 관련 프로젝트의 발

주 물량을 늘릴 것이다. 석유 가격 상승은 그

동안 건설한 플랜트 시설의 개·보수 수요를

비롯하여 채산성 문제로 개발이 유보되었던

석유 개발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제2의 중동 붐’을 누릴 수 있

을 것으로분석된다.

시장 다변화 노력 가속화해야

대이라크 전쟁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 우리

나라 해외건설 수주는 50억∼70억 달러 정

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2∼3년 동안 고유가로 인해서 중동 지

역의 비중이 커지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 국내

건설업체 및 국가 신인도가 올라가고 국내 금

융권도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상화에 들어섰

기 때문에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참여에 긍정

적인 측면이 많다. 더욱이 올해는 중동 지역

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다수의 대규모 공사들

이 발주된다. 중동 시장의 경우 이란, 쿠웨

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지의 석

유·가스 개발붐이 지속되고 발전·담수화

프로젝트의 발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 도하의 2006년 아시안게임 프로젝트

의 발주가 시작되고 30억 달러에 달하는 리

비아 대수로 3단계 프로젝트도 발주될 것으

로 보인다. 아시아권에서도 싱가포르, 인도

네시아, 필리핀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공

사 발주가 재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중국의 서부 대개발과 2008년 베이징 올림

픽 관련 시설 발주, 120억 달러에 달하는

사할린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도 본격적

인시행에들어갈것이다.

올해에는 미국의 대이라크전이 해외건설 수

주의 분수령을 이룰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건설업체들은 중동 지역에만 치중할 것이 아

니라 시장 다변화 노력을 좀더 가속화해야 한

다.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에 국내 금융권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할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인근 중동 국가들의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유보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다.


